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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psychiatric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job satisfaction.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and correlational study in which 151 psychiatric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PCMHNs) took part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09. Results: The mean 
score for job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was 3.25. In job satisfac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sychiatric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PCMHNP) and nurse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ll variables except role conflic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were reward system (β=.46, p<.001), self-esteem (β=.35, p<.001), leadership (β= 
.27, p<.001), career as a PCMHNP (β=-.12, p<.007), job-related characteristics (β=.11, p<.24), and career as 
a nurse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β=.09. p<.045). These factors explained 70.3%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job satisfaction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could suggest the way how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for psychiatric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 who are a catalysts promoting mental health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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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보건센터는 1995

년에 서울 강남구 정신보건센터를 시초로 2011년도 12월말 

현재 전국 164개소로 양적인 증가를 보였으며(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

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

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는 2010년도 말 현재 

396명으로 전체 정신전문요원의 34.2%를 차지하고 있다(Mi-

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정신보건간호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직 간호

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없을 경우 효

과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전문직업인으

로서의 발전도 꾀할 수 없다. 직무만족은 간호사가 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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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현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므로

(Ellenbecker, Porell, Samia, & Byleckie, 2008), 정신보건

간호사의 지역사회 전문직 역할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Locke (1976)의 직무만족이란 자신의 직무경험에 대한 평

가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한

다. 직무만족이 높은 수준에 있는 개인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직무만족 수준이 낮은 사람

은 직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직무만

족도는 근로의욕 향상에도 영향을 주고, 자기계발 노력도 촉

구하게 되어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공동 작업에 자발적인 참

여의욕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hin, 2001). 그러므로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지

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 장애인들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관련영향요인으로 Poter, Steers, 

Mowday와 Boulian (1974)는 직무만족 관련요인으로 조직

특성(급여와 승진의 기회, 회사의 정책과 절차, 조직구조), 직

무특성(직무자체, 역할의 모호성), 개인특성요인(연령, 근속, 

성격)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의 상황이나 특

성, 스트레스, 갈등 및 소진 등이 있고, 직무 관련특성, 구성원

의 인식 및 태도, 성격, 리더십, 역할, 교육 등이 영향을 준다

(Yang,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무만족은 조직의 특

성, 직무특성, 역할갈등,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정신보건간호사에 대한 연구들은 Lee (2005)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간호사의 업무중요도 인식 

및 업무수행도, Kim (2012)의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의 핵

심실무에 관한 연구등 업무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직무만

족 관련 연구로는 병원과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

사의 직무만족 비교 논문이 있었다(Yang et al., 2004). 

위의 연구들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는 전문직 역할

이나 수행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전문영역 팀들과의 중복되는 역할갈등 등이 불만족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2006년 전국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비중은 전체 정신보건요원의 48%를 차지

하였으나, 2010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배출되는 정

신보건간호사들이 지역사회로 흡수되지 못하고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의 근무를 선호한다면 정신보건사업의 큰 손실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

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

인을 규명하고,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직

무만족도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

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조직특성, 업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직

무만족정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정신보건센터 156기관 중 정신보건간호사

의 직무만족도 조사에 동의한 111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

는 정신보건간호사 151명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

의한 자이다. 

3. 연구도구 

1)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Smith, Kendall 과 Hulin (1969)에 의해 개

발된 JDI (Job Descriptive lndex)를 기초로 Shin (2001)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직무만족, 감독, 

보수, 승진, 동료관계, 시설, 이직의도의 총 7개 영역으로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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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특성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79)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Jon (1974)이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J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79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별로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역문항의 경우 역환산 처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3) 조직특성 

(1) 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Bass (1981)가 개발한 다요인 리더십 설문

지 개정판 5판을 번역한 Bak (1995)의 설문을 사용하였고 

Cronbach's ⍺=.95였다.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

더십이 높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 보상체계 

본 연구에서는 보상체계를 측정하기 위해 Preziosi (1994)

가 사용한 설문을 수정 ‧ 보완한 Jong (1998)의 설문을 사용

하였고 Cronbach's ⍺=.82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식 5점 척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직원개발기회 

본 연구에서는 Song (2004)이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6개 문항

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고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Cronbach's ⍺=.77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원개발의 

기회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4) 직무 특성 

(1) 직무특성

본 연구에서는 Mayer 와 Allen (1988)가 개발한 도구를 

Cheon (2006)이 사용한 도구로서 직무적합성, 직무안정성, 

직무도전성에 대한 내용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81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아

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

점의 Likert 5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적합성, 안

전성, 도전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 역할갈등 

본 연구에서는 Rizzo, House와 Lirtzman (1970) 등이 개발

한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역할과부하 척도를 Shin (199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Cronbach's ⍺=.86이었다. 12개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전국의 정신보건센터에 근무 중인 정

신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2009년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

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전국 156개 정신보건센터

에 연구자가 일일이 직접 전화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이

에 동의한 111개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

사 200명에게 설문지를 반송봉투와 함께 우편 발송하여 우편

으로 회수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참여자에게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

았으며 설문지 200부를 배부하여 160부(80%)를 회수하였고 

이중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간호사가 체크

한 9부를 제외한 151부(94%)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업무 관련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 t-test, 사후 검

증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고 측정 변수 각각에 대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직무만족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

ression 로 분석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업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은 30~40대가 51.0%로 가

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 42.4%로 많았고, 연봉은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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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ob Satisfaction by the Characteristics (N=151) 

Characteristics Categories %  M±SD t or F p Dunca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ge (year) ≤20
30~39
40~50
≥50

22.5
51.0
23.2
3.3

3.24±0.30
3.19±0.45
3.32±0.42
3.64±0.35

2.40 .070

Education Junio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college 

42.4
39.1
18.5

3.22±0.43
3.22±0.38
3.35±0.45

1.24 .267

 Income
(10,000 won 
/year)

＜2,000
2,000~3,000
＞3,000

 12.6
 70.9
 16.5

 3.09±0.77
 3.11±0.56
 3.20±0.32

1.05 .372

Job-related 
characteristics

license 1급
2급

26.5
73.5

3.31±0.38
3.22±0.42

2.08 .081 

Career as a 
nurse at mental
health center

＜1a

≥1~＜2b

≥2~＜3c

≥3~＜7d

≥7e

9.3
31.8
15.9
24.5
18.5

3.52±0.40
3.11±3.11
3.25±0.39
3.22±0.33
3.38±0.40

3.69 .007  e＞b, c, d

Career as
PMHN

＜1a

1~＜2b

2~＜3c

≥3d

17.2
21.9
31.1
29.8

3.22±0.41
3.18±0.46
3.17±0.40
3.39±0.38

2.78 .043 d＞b, c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Number of nurse 1 
2 
3 
4
5 

16.6
26.5
21.9
11.9
23.1

3.21±0.42
3.23±0.45
3.29±0.45
3.11±0.34
3.31±0.37

0.83 .505

Turnover No
Yes

20.5
79.5

3.28±0.46
3.23±0.40

0.19 .659

Supervisor Psychiatrists
Mental health social worker
Mental health nurse 
Other 

22.5
22.5
44.4
10.6

3.29±0.46
3.29±0.40
3.16±0.39
3.14±0.39

0.98 .419

원에서 3,000만원 미만이 70.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업무 관련특성은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은 2급 소지자가 73.5 

%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신보건센터 근무기간은 ‘1~2년 미

만’이 31.8%로 많았으며, 정신간호사로서의 경력은 ‘2~3년 

미만’ 31.1%로 가장 많았다. 정신보건센터의 간호사의 수는 2

명인 경우 26.5%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경험은 ‘있음’ 

79.5%, ‘없음’ 20.5%였으며, 직속상관의 경우 정신보건간호

사 44.4%, 전문의 22.5%,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2.5%, 기타 

10.6%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나이, 근무기간, 연봉과 직

무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업무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는 정신보건센터 근무기간(F=3.69, p=.007)과 정신

보건간호사 경력(F=2.78, p=.04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Duncan으로 사후 검증한 결과, 정신보건간호사 경력에

서 ‘3년 이상’이 ‘1~2년 미만’과 ‘2~3년 미만’보다 직무만족도 

점수가 높았고 센터 경력 7년 이상이, ‘2~3년’, ‘3~7년’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Table 1).

또한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리더쉽, 보상체계, 

직원개발, 역할 갈등 및 직무특성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

는 평균평점 3.25점, 자아존중감은 평균평점 3.69점, 리더쉽 

평균평점 3.09점, 보상체계 평균평점 2.86점, 직원개발 평균

평점 3.37점, 역할갈등 평균평균 2.91점, 직무특성은 평균평

점 3.71점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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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he Variable (N=151)

Variables Categories M±SD
 Job satisfaction

 r (p)

Dependent variables Job satisfaction 3.25±0.41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3.69±0.48  .40 (＜.001)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Leadership
Reward system
Staff developmental opportunity

3.09±0.66
2.86±0.65
3.37±0.66

 .58 (＜.001)
 .69 (＜.001)
 .47 (＜.001)

 Job-related characteristics Work characteristics
Role conflict

3.71±0.51
2.91±0.61

 .48 (＜.001)
 -.44 (＜.00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N=151)

Variables  B  SE  β  t  p Adj R2  F  p

(Constant) 25.454 6.049  4.208 ＜.001  60.135 ＜.001

Reward system  1.607 0.193  .46  8.329 ＜.001  .465

Self-esteem  0.936 0.124  .35  7.523 ＜.001  .614

Leadership  0.454 0.087  .27  5.192 ＜.001  .674

Career as a PMHN d3† -3.655 1.324 -.12 -2.761 .007  .688

Work Characteristics  0.304 0.133  .11  2.284 .024  .697

Career as nurse at mental health center d3†  3.606 1.780  .09  2.026 .045  .703

Note. VIF=1.021~1.542.
†Dummy variable (Career as a PMHN: 3≤, Career as nurse mental health center: 7≤).

2. 대상자의 직무만족도과 관련요인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보상체계(r=.69, p=.001), 리더쉽

(r=.58, p=.001), 직무특성(r=.48, p=.001), 직원개발(r=.47, 

p=.001), 자아존중감(r=.40, p=.001)로 직무만족도와 정적

인 상관관계에 있고, 역할갈등(r=-44, p=.001)은 역상관관계

를 보였다. 즉 보상체계, 리더쉽, 직무특성, 직원개발,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는 양호하

였다(Table 2).

3. 대상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예측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측변인 선정은 대상자의 개

인적 특성과 업무 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검증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와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예측 변인은, 조직특성 중 보

상체계, 리더쉽 및 직원개발, 개인특성 중 자아존중, 직무특성 

및 역할갈등, 업무 관련요인으로 정신보건간호사 경력기간과, 

정신보건센터 근무 기간 선택되었다. 

영향요인 변수 중에서 정신보건간호사 경력기간과, 정신보

건센터 근무 기간의 경력별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정신보건

간호사 경력기간 3년 이상, 정신보건센터 근무기간은 7년 이

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바꾸어 처리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22~.57로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

고, 분산팽창계수가 1.021~1.542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

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

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

mality), 등 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특이 값을 검토하기 취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

하는 값은 없었다.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보상체계(β=.46)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다음이 자아존중감(β=.35, p<.001), 

리더쉽(β=.27, p<.001), 정신보건간호사 경력(β=-.12, p= 

.007), 직무특성(β=.11, p=.024), 정신보건센터 근무기간(β
=.09, p=.045) 순이었다. 정신보건간호사 경력과 센터근무 

경력을 더미 변수화하여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경력

으로 규명되었다. 추정된 회귀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

은 60.135 (p<.001)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또한 

누적설명력 R2은 70.3%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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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인 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25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로 Kim (1999)의 경기도 지역 정신보건센

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 3.33보다 낮고, Choi 

(2009)의 전국정신보건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

도 3.38점보다도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로 볼 때,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

족도는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타 정신보건 관련 실무자

들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직무특성 평균평점은 3.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직원개발의 평균평점은 3.37점, 리더쉽 평균평점 

3.09점, 보상체계 2.86점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체계는 조직특

성 요인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Choi (2009)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정신보건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은 3.69점으로 나타났으며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과 Kim (2011)의 연구결

과 3.47보다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태도나 능력을 다

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형성되며,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대처 또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이다(Zuckerman, 2002). 그러므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들은 대처 능력이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업무 관련특성 중 정신보건센터 근무경력과 정신보건간호

사의 경력은 직무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력이 

길어질수록 직무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Yang등(2004)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의 경우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0년이 넘어가는 

경우 만족도가 낮아짐을 보고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정

신보건간호사의 경력이나 센터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

보건센터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높고, 의사결정이 가

능하고, 일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짐으로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센터 근무 경력과 정신보건간호사로서의 

경력이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직무에 대한 

동기가 유발 되므로 직무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은 직무환경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태

도를 가지며 이직률과 결근률이 감소하게 된다(Locke, 

1970). 그러므로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들이 오래 머물며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무만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살펴보면 직무특성, 조직특

성 중 리더쉽, 보상, 직원개발이, 개인특성 중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특성 중 역할갈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조직 특성 중 보상체계와 직무만

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냈는데 이는 보상이 많으면 많을수

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중

요한 변인은 조직특성들로 보상체계, 직원개발, 리더쉽 등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신보건간호사

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현직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다중회귀분석 결

과 조직특성 중 보상체계, 리더쉽, 개인특성 중 자아존중감, 

업무 관련 변수인 정신보건간호사 경력, 정신보건센터 근무경

력 및 직무특성이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상체계는 

전체 70.3%설명 중 46.5%를 설명해주어 직무만족도를 설명

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보상체계는 능력과 

직무수행을 기본으로 한 승진,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체계와 

연수, 보상체계규정의 실행 및 훌륭한 직무수행에 대한 인센

티브를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Vinoker (1991)연구에 의하

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조직 특성의 경우 급여 및 복리 

후생, 동료의지, 전문직 발전을 위한 기회가 유의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 안정된 급여체계, 공정한 승진, 전문가로서 자부심

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Kim 

& Ra, 2009),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가 지역사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만족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특성 중 리더쉽은 직무만족도를 

6%의 설명해주었다. Bass (1981)는 리더쉽이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Choi (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였다. 정신보건센터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위

탁기관과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어서 조직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조직으로부터의 비젼이나 상사의 보호가 미흡한 것

으로 사료된다. 리더는 조직원들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해줌으

로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Bass, 1981). 그러므로 정신보건센

터의 일원화와 정신보건센터 팀장 또는 센터장은 리더로서 조

직원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정신보건간호사를 안내해줄 멘토 

역할이 필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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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직무만족도를 전체변량 중 15%

를 설명해주었다. Kim 과 Kim (2011)의 연구에서도 자아존

중감은 직무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영향요인으로 본 연구와 일

치하였다. 

업무 관련 특성 중 정신보건센터 근무경력과 정신보건간호

사경력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 한 결과 정신보건간호사 

경력 2~3년은 정신보건간호사 경력 3년 이상 이상에 에 비해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2~3년 경력을 가진 대상자는 정신보건센터 경력 7년과 비교

할 때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Jung과 Lee (2004)

의 연구에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고, 정신보

건간호사 경력 높을수록 직위가 높아져 만족감이 높다고 하였

다. 정신보건간호사 경력 2~3년 사이에 있는 직원은 조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로 업무가 바쁘고, 보상은 낮기 때

문에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보건센터 

경력이 많을수록,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

기고 자신의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직무만

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정신보건센터에

서 근무하는 2년에서 3년 사이의 과정에 있는 경력자들을 위

한 조직차원의 특별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신보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조직특성 중 보상체계, 리더십 직무특성, 개인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이 예측변인이었고 업무 관련 특성 중 센터 근무 경

력과 정신보건간호사 경력 등이 합쳐져 총 70.3%를 설명해주

었다. 따라서 정신보건간호사가 정신보건센터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경력에 따른 현실적인 급여기준체계의 확립, 승

진 기회의 확대, 조직차원의 리더쉽 발휘 등이 요구된다. 이 논

문은 2009년에 조사한 학위논문으로 그동안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은 각 정신보건센터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팀장의 수당이 신설되었고, 사례관리비

의 지급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

건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직무특성, 조직

특성, 개인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정신보건센터

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다 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규명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들은 직무만족도는 조직특성 중 보상체계와 

리더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특

성 중 자아존중감, 업무 관련요인인 정신보건센터 경력, 정신

보건간호사 경력 및 직무특성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

호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

적인 보상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며, 정신보건간호사들을 이끌

어 줄 리더의 역할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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